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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學企業의 版圖와 世界化 現況 

박동현1) 

서론 

서기 2000년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현재 모든 분야의 예측 활동에서 가장 흥미 있고, 가장 많이 다뤄
지는 토픽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 보았자 8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세기가 바뀌는 8년 후이기에 10진법 사고 방식에서의 2000
년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히 세상은 변하고 있다. 과거 어느 해보다도 1992년의 세계는 그 변화 속도가 
빠르고, 1993년의 세계는 더욱 그럴 것이 틀림없다. 정보 통신의 발달과 동서 냉전의 와해, 그리고 최고조에 달한 일본의 입지, 미
국-일본-유럽의 국제 협력 연구 등으로 대표되어지는 세계 경제 과학 기술의 地球村化(globalization: 이하 세계화)가 그 변화
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서기 2000년, 지구에는 세계의 사람, 물건, 돈, 기술, 기업은 국경을 넘어 다이내믹하게 이동하여, 세계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고 말한다. 그 결과 1990년대의 세계 실질 성장률의 감속 경향이 멈춰지고, 1980년대의 성장률을 오히려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도 한다. 이제는 경제 활동을 한 국가 단위로 생각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지구 전체 규모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
들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자사의 공장을 지구상에서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세우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시장에 
판매한다. 이것이 기업 또는 산업의 세계화이다. 

화학 산업의 전략 변화 

세계화는 이미 모든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다. 화학 산업에 있어서도 지구화는 상당히 진전되어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화학 산업 혹은 화학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화로 치닫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화학 기업들의 
세계화 현황 제시에 앞서, 화학 산업의 특징과 1990년대의 화학 산업과 관련된 환경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
다. 

1990년대의 화학 산업을 얘기할 때, 「新化學」時代라는 표현이 흔히 쓰인다. 이는 화학의 영역이 생물, 물리, 전자에까지 확대되
어 타분야 산업과의 技術融合을 추구하는 선진 화학 기업의 연구 개발 현황을 두고 하는 얘기이다. 실제로 화학 산업의 발전이, 타
산업 발전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화학 산업이란 원래 타산업의 주요 원부자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관
련 산업의 품질 고급화와 

<표 1> 세계 화학 산업 성장 전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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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 향상 및 신상품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향후 최대 기술 과제인 경량화, 공
해 방지 대체 연료 개발도 화학 공업이 선도할 분야이며, 전자 산업에서도 소재 기술의 확보는 화학 공업 연구 개발 성과에 달려 
있다. 또한 섬유 산업에서도 품질 고급화, 신상품 개발을 위한 중요 요소가 화학 공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좌우 된다. 이런 기술 융
합과 다각화로 대표되는 화학 산업은 발전 주도 국가와 화학 기업의 성장 전략에 따라 발전 단계별로 구분짓는 3개의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제2차 대전 이전의, 화학 공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유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시기인 1단
계, 제2차 대전 이후 1970년까지 전쟁 재해로 유럽의 주도권이 상실되고, 전쟁 중 석유 화학 분야로 적극 진출한 미국이 주도하
던 시기인 2단계를 거쳐 3단계인 1970년대 이후에는 1960년대 석유 화학 분야로 적극 진출한 유럽의 잠재력이 점차 부각되어 
미국과 백중세를 이루고 일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흔히 분석된다. 단계별 성장 전략
은 금세기 두차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선진국 종합 화학 기업들의 체질이 크게 변화한 단적인 예가 대표하고 있다. 석유 파동 전
의 높은 경제 성장, 양산 기술과 저렴한 원가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유가
가 급등함에 따라 산유국의 석유 화학 진출과 불황 등으로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어 합리화를 통한 체질 강화로 나서면서부터 보
다 선명하게 기업의 성격이 선명해지는 시기를 겪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런 체질 강화 성격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범용 제품 생
산의 보편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들이 첨단 신소재 개발, 의약품 사업 등의 고도의 정밀 화학 산업으로 활발히 진출하여 고
부가 가치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실제로 이같은 화학 산업의 판도와 세계화의 변화는 「물질 경제와 산업 경제의 분리 추세」를 분석하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피
터 드럭커의 「超國家 經濟化」에 대한 분석에서 지적했듯이, 고부가 가치의 산업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물질 

<표 2>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의 발전 과정과 수요·공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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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위 Energy당 부가 가치 제고율(%) 

경제의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의 주원인은 자유 시장 개발 도상국 경제의 물질 집약도가 감소하고 있기 때
문이다. 1920년의 경우, 원료 및 에너지 부문이 서방측 가공 제품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했다. 1980년에 이르
러서는 그 비중이 불과 2% 이하로 떨어졌다. 오늘날의 최신 상품인 「정보」에 있어서는 아예 원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
고 있으며, 화학 산업에 있어서도 신물질 하나로 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더구나 원유 가격은 예측 실시 기
관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고르게 원유 가격의 점차적 상승을 예측하고 있으며, 1992년 6월 리우 환경 정상 회담 이후 환
경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환경 오염의 최대의 주범인 화학 공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저에너지, 저공해 공
정으로이 전환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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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 2>와 <그림 1>에서 보인대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화학 산업의 판도가 연구 개발 집약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성 산업인 정밀 화학 산업으로 이행한 

<표 3> 세계 화학 기업의 연구 개발비 지출액(1988년)

다는 것은 드럭커의 분석과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밀 화학 산업은 장기간의 기술 축적과 막대한 기술 개발 투자를 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가 가치가 큰 특수 제품
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 기업이 Know-How 또는 물질 특허를 보유하여 세계적 독과점 시장 형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
면, <표 3>에서 보듯이 정밀 화학 산업으로의 이행은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학 산업계의 연구 개발 비용이 증가하면서 엄청남 시간과 비용의 회수를 위해서는 세계 시장을 겨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제품 수준이 급속도로 진보하면 할 수록 모든 것을 自社開發로 한다는 것은 경영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이것이 세계화
와 戰略提携(Strategic Alliance)로 해결할, 거액화되는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인 것이다. 이미 오
래 전부터 화학 업체, 특히 의약품 기업체는 다국적화하여 왔는데, 이는 치솟는 연구 개발 비용의 회수라는 견지에서 세계 각국에
서 동시에 정부 승인을 취하고 동시에 신규 상품을 판매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구미의 의약품 기업은 세계적인 
network을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되었으며, 일본의 의약품 기업도 현재 급속도로 다국적화의 길을 달리고 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은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중간체·원재 및 고도의 핵심 기술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開途國은 주요 핵심 기술 제품인 중간체·원재를 수입하여 범용성 완제품을 생산하거나 직·합작 

투자에 의하여 일부 중간 원재를 생산하는 등 선진국의 하부 생산 체제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 선·후진국 간에는 수직적 분업 형태

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선진국 간에는 막대한 개발 비용 및 개발 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평적 분업 체
제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M&A 등을 통하여 세계 화학 업계의 판도가 변화하면서 생산의 국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현재의 
기술 우위에 의한 독점적 생산 지위를 연속,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 개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세
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고, 적극적인 M&A, 제휴 등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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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계 주요 시장 생산 거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데, 특히 아시아 지역 시장 확보를 위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물질 특
허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의 기술 우위 및 독점화가 강화되어 개도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촉진되면서 선·후지니국 간

의 수직 분업 체제는 더욱 급속히 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유럽 통합, 동서 냉전 체제의 붕괴 등으로 국제 정치상의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경제 측면에서는 대립과 협력의 이
분화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UR 협상, 물질 특허 제도의 도입, 자원 및 에너지 절약 그리고 공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바젤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및 환경 기후 협약 등이 대두되어 업계의 체질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사회의 제반 움직임은 특히 화학 공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해 방지 기술 등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한 선진국은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 忌避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기술 무기화로 威脅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의 주요 화학 업체들이 세계적인 메이저로의 변신을 위해 1980년대부터 신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도 
뚜렷이 보이고 있다. 

물론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이겠으나, OECD 회원 국가, 특히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 일본의 화학 
산업의 점유 비율은 엄청나서, 1988년 기준으로 5,000억$인 세계에서의 75% 이상을 OECD 국가가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 이 
비율이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구나 유럽이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 등장하면서, 이 시장에서의 자체 수요의 대분분을 장악하
고 있는 유럽 국가의 기업들은 공급선의 완전 장악을 목표로 유럽권에서의 활발한 기업 간 합병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어서 
OECD 권외의 국가 기업들의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할 수 있다. 물론 OECD 국가들 중 앞서 열거한 몇 개 국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우리보다 처지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이들 OECD 국가들 중 미국, 독
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와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들의 현황과 비 OECD 국가들로의 자본 진출의 판
도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화학 산업의 육성책을 강구함에 앞서서 미리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화학 산업의 세계화의 배경 

화학 산업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2>에 예시했듯이 산업용 화학으로 분류되는 일반 화학제품
과 정밀 화학, 요업, 기타 화학 제품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는 산업용 화학, 
그리고 정밀 화학, 특히 정밀 화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 그리고 최근 환경 문제의 부각과 힘입어 최근 가장 많은 투자 증가
를 보이는 농업용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이 세가지 부문의 세계화와 관련된 현황을 선진 국가의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표 4>에는 OECD 국가들의 이들 세 분야에 대한 생산량을 제시하였다. 

화학산업은 OECD 국가의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집중도가 비교적 덜해, 미출액 상위 10개社가 전체 매출액의 25%(세계 시
장의 20%)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규모의 경제, 생산품 다각화, 원재료 생산과 시장에의 접근을 위해 기업간 M&A가 활발
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일반 化學 제품 시장의 주기적 사양에 대비해 가능성 화학 제품(specialty product) 생산으로 
다각화하는 추세이다. 표 5에 이들 상위 10개 사의 매출액과 의 

<그림 2> 화학 산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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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분야 상위 10개 사의 매출액을 제시하였다. 

우선 세계 거대 화학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에 나타났듯이 유럽의 화학 회사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의 3대 기업인 BASP, Hoechst, Bayer의 매출액 점유율은 매 

<표 4> 세계의 화학 제품 생산량(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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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OECD 국가들의 주요 화학 제품 생산 회사(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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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다. 이들 기업은 2차 대전 후 I.G. Farben group이 분해되어 각 3사가 특성을 지니며 탄생되었는데, BASF는 비료, 플라스
틱으로 Hoechst는 의약과 섬유, Bayer는 농약과 산업용 화학 제품을 위주로 특화되어 오늘날 이른 것이다. 영국의 ICA, 스위스
의 Ciba-Geigy가 그 뒤를 따르는 거인인데, Ciba-Geigy는 세계 최대의 농업용 화학 제품 회사이자 세계 3위의 의약품 생산 기
업이다. 프랑스는 2대 국영 화학 기업인 Rhone-Poulenc과 Orkem(舊CdF Chimie)이 주도하고 있는데, Rhone-Poulenc은 최
근 Union-Carbide의 농업용 화학 제품, Stauffner의 무기 화학 제품, Monsanto의 vanillion의 틈새(niche) 경영 전략을 통하
여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최대의 민간 화학 회사인 Montedis는 최근 국영 기업체인 Enichem과 합병하여 
EniMont를 형성하여 범용 화학 제품과 기능성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Norsk Hydro는 유럽 최대의 비료 회사이다. 네덜란드의 AKZO는 무기 화학 제품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대
의 소금 생산 기업이며, 벨기에의 Solvay는 역시 무기 화학 제품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소다회 생산회사이다. 기타 
유럽의 유명 기업으로 스웨덴의 Nobel社와 스페인의 Union Explosivo Rio Tinto社도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美國은 Du Pont, Dow Chemical, Exxon, Union Carbide, Monsanto로 대표되는 5大 화학회사가 있다. Union Carbide는 순수
한 화학 회사로는 미국 최대로 전제품의 90% 이상이 화학 제품이다. 2위는 Dow chemical(73%가 화학제품), 3위는 Monsanto
(67%가 화학 제품), Du Pont는 규모는 미국 최대의 化學회사이긴 하지만 45%만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의 다각화가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의 거대 화학 회사로는 에너지 기업인 Exxon Occidental Petroleun, Amoco. Mobil. Shell 
Oil. General Electric(생산품의 15%가 화학 제품)이 유명하다. 캐나다는 Nova Corp. of Alberta가 최대이며 外國 기업의 지원 
회사인 Dow, shell Esso, Du pont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日本의 화학 회사는 미국·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상태이며, 다각화도 활발치 않은 실정이다. 일본 화학기업은 서구

의 회사들의 1/5에서 1/10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일본 내의 5大 회사인 Asahi, Mitsubishi Kasei, Sumitomo, Toray, Sekisui들
의 평균 매출액은 50억달러(1998 기준)로 유럽 5大회사 평균인 200억 달러, 미국 5大 회사 평균 100억달러에 비해 상당히 적
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화학 산업에서 메이저의 지위를 노리는 일본은 현재 수출 시장으로 방향을 조정하여 외국의 소규모 화
학 기업들과의 합병, 제휴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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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업계는 다른 화학 업계에 비해 OECD 내에 집중도가 심하다. 개별 제품 시장은 특히 세계화를 의식한 의약 기업들간의 합
병으로 인해 더욱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의약품 업계의 판도는 R&D 중심의 거대 다국적 기업의 小群과 generic 
product(상표없이 일반명 만으로 판매되는 의약)이나 over-the-counter 의약(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 생산에 치
중하는 수천 개의 작은 기업으로 大別할 수 있다. 주요 유럽 국가에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國內 수요의 60%를 장악하고 있다. 영
국의 Glaxo, 

ICI, 독일의 Hoechst, Bayer, 스위스의 Ciba-Geigy, Sandoz, Hoffmann-La Roche는 자국의 수요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동시
에 大量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 회사인 Merck와 American Home Products, Pfizer, Eli Lilly, Abbott 
Laboratories, SmithKline Beecham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역시 세계화를 의식한 거대 의약 기업들 간의 합병으로 인해 더
욱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거대 기업 간의 연합인 Bristol-Myers와 Squibb 의 M&A로 인해(1989)세계 2위의 회사가 탄생
되었다. 日本의 의약 기업은 유럽이나 미국에는 뒤지는데, 취근 Takeda가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외에 
5大 기업인 Sankyo, Shonogi, Yamanouchi, Tanabe의 평균 매출액 연간 10억 $로 미국 5大회사나 유럽 5大 회사의 30억 $에 
비해작다. 

수요·생산 동향 

세계시장 규모는 1988년 기준으로 5,000억$인데, 이 중 OECD 국가가 75%를 장악하고 있다. 유럽은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2
위 규모의 시장은 미국, 3위는 日本이다. 일본은 80년대평균 최근의 수요 증가를 보인 시장이다. 비OECD 국가전체 시장의 수요
는 세계 수요의 1/4이지만, 농업용 화학 제품 수요에 있어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용 화학 제품은 거의 다른 산업 분야의 원료로 공급되는 데, 세계 전체의 경제 성장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어, 주기적인 침체
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 초반의 경기 침제 동안, 산업용 

<표 6> 주요 선진 국가들의 화학 제품 생산량(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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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제품 수요도 위축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다른 산업 분야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농업
용 화학 제품은 1980년대 중반의 세계적인 농산물 가격의 슬럼프와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 고조와 맞물려 수요가 감소하고 있
다. 다만 인산계 비료와 생물 농약만이 지속적 성장 추세에 있다. 의약품 시장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세계인구 규모와 
구성, 질병 발생, 실수입 레벨 등과 같은 일반적 요인에 의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80년대 내내 세계적 수요는 지속적 강세
를 유지하였고 이 현상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세계 산업용 화학, 농업용 화학 제품, 의약품 생산의 33%가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27%가 北美, 15%가 일본, 13%가 소련·
동구, 나머지 12%만이 개발 도상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개발 도상국 생산의 1/4은 OECD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것임을 
보면 생산 동향에서는 선진국들의 세계화가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에서 화학 산업은 전산업 생산액의 10%를 점유
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의 수요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축, oil 위기, 환경 문제로 인한 생산 감소를 폐업, joint venture, 기업 인
수, 해외시장 진출 기능성화학 제품으로의 다각화를 통하여 재건하였다. 

주요 선진 국가들의 화학 제품 생산량은 1987년 이후 매년 3~4%의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유럽 기업들이 최대의 생산량
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OECD 전체의 1/3을 담당하는 단일 국가로는 최대이며, 특히 의약품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다. 일본은 
1982년 이후 많은 분야의 화학 생산량을 감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OECD 전체 산업용 화학 제품의 27% 생산을 점하고 있으
며, 농업용 제품의 OECD 내의 점유율은 18%, 의약품은 OECD 내의 Share는 23%에 이르고 있다. 

무역 및 외국 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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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기준으로 화학 제품의 세계 무역액은 2000억$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수출은 1987년 기준 1150억$(40%가 산업
용 화학 제품, 28%가 농업용 화학 제품, 18% 의약품)에 이르고 있다. 산업용 화학 제품의 최대 수입국은 중동으로, 특히, Saudi 
Arabia, 카타르, 리비아 등이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EC는 세계 최대의 화학 제품 수출 bloc으로서, 1987년 기준으로 850억 달러(비EC 국가로의 수출액 중 40% 차지)을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이 2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미국은 무역흑자가 90억 달러에 이르는데 反해, 일본은 오히려 소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8>에서 보면, 유럽 기업들은 자국 생산량의 큰 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스위스는 자국 생산량의 
75%를 수출하며, 영국, 독일은 자국 생산량의 60%를 수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화학 제품 무역에
서 종합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이며, 프랑스는 비료 수입량이 막대하여 농업용 화학 제품의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美國의 세계 화학 제품 시장의 점유율 

<표 7> OECD 국가들의 화학 제품 무역액(1987년)

은 198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3년간의 감소 기간을 거친 후 1988년 기준으로 자국 생산량의 30%를 수출(농업용 화학 제
품의 30%, 의약품의 8%를 수출)하고 있다. 1980년부터 적자를 기록해 온 무역 수지 균형이 1987~1988년부터 흑자로 돌아섰
고, 세계 최대의 인산계 비료 생산국임에 힘입어 농업용 화학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기준으로 미국의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2-M26-002.HTM (11 / 21)2006-05-18 오전 10:11:22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2-M26-0019-01.GIF


과학기술정책동향 Vol. 2 No. 41 : 1992. 10. 30 002

살충제 세계 시장 Share는 1985년 30%에서 22%로 떨어졌고, 의약품에서도 하강을 거듭하여 1988에는 무역 수지가 균형을 겨
우 이루었다. 

일본의 화학 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생산량의 10% 미만을 수출하며, 그나마 대부분은 산업용 화학 제품들이다. 일본의 OECD 국
가 수출량(산업용 화학, 농업용 화학, 의약품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화학 제품 무역에서는 적자
를 기록했는데, 생산량의 2%만을 수출하는 의약품 산업에서의 적자는 더욱 크다. 일본은 80년대에 들어서야 해외 시장에 화학 제
품 수출을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의 최대의 의약품 무역 상대국으로 수출·수입 공히 26%이며, 독일에 10%를 수출하고 22%를 수

입한다. 

OECD 국가들의 화학 제품 무역은 대부분 OECD권내에서 이루어지며(70%), 대략, 산업용 화학의 28%, 농업용 화학의 37%, 의
약품의 27%만이 OECD권외의 나라들과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OECD의 對 非OECD 국가로의 수출액의 60%를 점하
는데, 특히 미국은 이 중 38%를 점유하고 있다. 신흥 6개 공업국인 NIEs로의 수출액은 OECD 전체 수출의 8%로, 특히 OECD
의 對 非OECD 국가로의 수출액의 28%에 해당하는 양을 NIEs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으며, NIES로의 수출은 주로 산업용 화학 
제품으로, 1/3이 일본산으로 일본의 진출이 강한 추세이다. 

종래 극히 몇몇 주요 국가에서 생산하여 그외의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던 구조가,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의 외국으로의 투자에 
의해 판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OECD 국가들 중 선진 기업들이 OCED 圈內의 다른 국가에 투자하기 시작한데 이어, 최근에는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비 

<표 8> OECD 국가들의 비OECD국가들에 대한 화학 제품 수출액 및 비율(1987년)

OECD 국가에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향후 시장 성장을 겨냥하여 아시아에 투자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다. 1988년 
기준으로 유럽 기업들이 400억$를 해외에 투자했는 데, 이 중 75%가 미국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988년 기준으로 300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여 총합 3100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였으며, 타국가의 미국에 대한 투자
는 260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에 투자된 외국 소유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양은 미국 전체 화학 산업 매출액의 15%에 달
하였다. 

일본 화학 자본의 해외 진출도 198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전체 산업의 해외 투자의 3%(2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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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 그쳐 미미한 상태이다. 일본 기업은 범용성 화학 제품의 생산을 국외, 특히 주로 NIEs에서 추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EC단일 시장을 겨냥한 對 유럽 투자 기회와 유럽 기업들과의 joint venture를 모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투자도 서
서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Bayer, Du Pont, Hoechst, ICI, Mousanto 등의 미국·유럽 회사들이 일본에 화학 공장과 연구 시설

을 건설중이다. 

의약품 기업은 시장 차별화, 국가별 규제와 의약품 기준의 相異함의 특성이 있으므로 해서 외국 투자와 세계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현재 의약품 국제 무역액의 2배선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유럽의 의약품 산업 부
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도 벨기에는 생산액의 90%가 현지 외국 기업의 생산이 점하고 있고, 스
페인(60%),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50%), 영국(35%)의 순으로 현지 외국 기업의 생산이 점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외국인 소유의 기업의 생산비율이 작아 현재 20%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화학 산업의 세계화와 주요 경쟁 요인 

(1) 연구 개발 

범용 화학 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산업용 화학 산업은 가격이 주경쟁 요인인 반면, 농업용 화학 제품, 의약품 등 기능성 화학 제품
의 경쟁은 가격이 아닌 제품 혁신과 제품 차별화 등의 요인에 기초하고 있다. 

농업용 화학 제품 기업, 의약품 기업들은 생산비에 적은 액수를 투자하는 반면, 연구 개발과 마케팅에 큰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부문이 연구 집약적이며 마케팅 집약적이기 때문에, 특허화된 기술 개발에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8년 기준으로 OECD의 화학 기업들의 R＆D 투자는 270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R＆D 투자액의 10% 정부 투자 비율은 의약
품 기업에는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의약품 기업들이 주로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전체 OECD 국가 연구비 투자액의 
45%(의약품 제외)가 유럽국가들의 것이고, 의약품 기업은 40%를 차지 유럽 국가 중 가장 연구 개발의 능력이 큰곳은 독일, 프랑
스, 영국, 스위스 순이다. 

연구 개발 패턴은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의약품 부문을 독립된 부산물로서 연구하는 반면, 영국과 스
위스는 식품·생명 공학과의 연 

<표 9> 주요 선진 국가들의 연구 개발비 투자액(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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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서 의약품을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화학·의약품 부문의 R＆D 투자액은 1988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데, 그 중 반 정도가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 화학 연구비의 5%를 보조하고 있는데, 주경로는 국방성을 통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1988년 40억 달러를 화학 연구에 투자했고, 일본이 유럽·미국에 비해 상대적 열위를 보여온 이유는 도입 기술을 바탕으

로 기초 연구보다는 제품 개발을 강조하였고, 특허 보호가 미약한 체제로 인해 제품 연구보다는 제법 연구에 치중하였기 때문이
다. 

R＆D 투자액을 분석해 보면, 화학 연구가 다국적 기업의 연구와 기능성 화학제품, 특히 의약품과 농업용 화학 산업은 전자 산업, 
과학 기기 산업과 함께 가장 연구 집약적인 부문의 하나이다. 기능성 화학 제품 연구 기업은 수익의 10~12% 정도를 연구 개발비
로 환원한다. 그외 산업용 화학 제품이나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익의 평균 4~6% 정도를 연구 개발비로 환원한다. 

일본의 5大 화학 기업의 R＆D 지출은 1988년 기준으로 1억 8천 5백만 달러로 미국 5大 기업의 1/4, 유럽 5大 기업의 1/5에 지
나지 않는다. 최근 화학 기업의 연구 동향은, 의약품 기업은 생명 공학 기술을 도입하여 신약 개발을 수행하며, 농업용 화학 산업
은 제초제 연구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장 큰 기술 진보를 이룬 부문이다. 산업용 화학 산업은 환경 관
련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20~30% 정도의 투자 재원이 환경 연구와 환경 보호에 투자되고 있는 추세이다. 

(2) 특허 

특허에는 제법 특허, 물질 특허, 그리고 용도 특허가 있다.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규의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려
는 것이 제법 특허이며 발명된 신규의「물건」그 자체에 부여하려는 것이 물질 특허이며 기존의 물건에 있어서의 새로운 유용한
「용도」의 발명에 부여하는 것이 용도 특허이다. 의료품은 항상 새로운 제조 방법과 함께 새로운 의약품 물질이 탐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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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이며 또한 이미 있는 것도 새로운 적용증예(適用症例) -즉 용도- 가 연구되고 있다. 의약품은 「제조 특허」와「물질 특
허」,「용도 특허」가 어느 것이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전형예(典刑例)이다. 

물질 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허권의 보호는 주로 제법 특허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으므로 어떤 유용한 의약 물질이 발명되면 가령 선행의 발명자가 그 물질을 제조하는 몇 가지의 방법을 제조 특허로 
막는다 해도 뒤따르는 후방의 모방자는 특허받은 방법을 되돌아서 가는 방법을 생각해 내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새로운 의약 물질
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또한 후발업체의 우회 제조 방법은 그 후발업체의 공장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선발 특허권자로서는 그들의 체조 방법이 자기
의 특허에 저촉되는지를 검증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 결과, 물질 특허가 없는 특허 제도 아래에서는 모방이란 매우 쉬
운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애초부터 의약품의 물질 특허를 인정하고 있으나, 유럽 제국도 1960년대부터 의약품의 물질 특허를 인정하
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세계 선진국은 모두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1967년 1월 1일부터 물질 특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
다. 한국은 1987년, 대만은 1986년부터 물질 특허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등은 아직도 의약품의 물질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 사회주의 제국들, 인도,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개발 도상국은 물질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앞서 말
한「의약품은 공익상의 견지에서 특허를 독점할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에 더해서 기술 격차가 있는 선진국의 물질 특허를 인정
하게 되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를 독점하게 될 우려 때문에 물질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물질 특허를 도입할 당
시 반대파들이 주장한 논리이다. 

물질 특허 제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상황은 이상과 같은데, 최근 의약품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의 의약품은 인터페론, 인슐린, TPA(인체 조직 Plasminogen 활성화 인자)와 같이 인간의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미량의 활성 
물질을 의약품으로 한 것이 많다. 이것들은 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공개된 것들이다. 이것에 대해서는,「생체 내의 공
지(公知)의 활성화 물질은 특허로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선행자와 추종자 사이에는 특허 분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미국 기업이 출원한 TPA에 대한 일본의 대항 기업으로부터의 이의 신청 속출(28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생체 내의 활성 물질
이라 해도 그것이 분리되어 유효하게 제조될 수 있으면 특허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추세이지만 이는 앞으
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 의약품은 단일 물질이라 할 수 없다. 복수의 물질의 조합으로 특정의 약효를 발생하게 하는 배합 제제 의약품이나, 특정의 제형
(劑型)(주사약, 정제, 좌제 등)으로 특정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제제(製劑)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규성, 유용성,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물질 특허와의 관련으로 권리 관계가 혼동되기 쉽다. 

화학 기업에 있어 특허는 매우 중요한 문제 화학 기업은 상표 보호보다는 특허 보호에 민감한 특징이 있는데, 연구 개발 투자비용
이 회수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1980년부터 등록 시험의 지연, generic product의 출현, 특허 침해 등에 의해 투자 
비용 회수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데, 연구 개발 투자 비용의 증대에 대응한 세계화 전략에 앞서서 특허제도의 정비와 지적 재산
권 보호 강화가 급선무라는 생각이 팽배하고 있다. 

(3) 지적 재산권 강화의 배경과 세계화 

80년대 이후 지적 재산권 문제가 개인기업 또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주요한 고려 사항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은 크
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최근의 급속한 기술 혁신이다. 특히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고도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복사·복제 기술도 발달하여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한 프로그램, 음반 및 비디오, 반도체 회로 배치 등을 손쉽게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이다. 근대의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은 세계인의 생활 양식·의식·욕구 등을 균질화시켜 세계를 단

일 시장이 되게 했고, 따라서 지적 재산권 제도도 각국이 독자적 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표 10>에 제시했듯이 국가별 화학 제품의 특허 형태가 매우 달라 세계화 진전이 어려운 상
태이다. 

셋째, 통상 마찰의 심화이다, 선진국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상실한 반면, 그들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믿고 있는 서비스
산업과 첨단 산업에서 이익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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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선진국들의 특허 형태 비교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이들 산업의 기술 및 정보 등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의 입장
에서는 모방 복제를 통해 선진국의 기술과 정보를 값싸게 습득할 수 있으므로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리우 환경 회담에서도 선진국이 보유한 첨단 환경 기술 이전 비용에 대해 선진국은 유상 이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 도상국은 
환경 오염이 주로 선진국의 개발 과정에서 비롯된 점을 들어 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서로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런 입장 대립에서 비롯된 논쟁은 가장 지적 재산권에 민감한 의약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
은 보호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의약품 산업이 처해 있는 경제적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 전승 약에서 유효 성분을 뽑아내어 의약품으로 사용했던 근대와는 달리, 현대의 의약품 개발은 막대한 cost를 요하게 
되었다. 하나의 유효한 의약품을 創製하는 데는 통계적으로 보통 7000가지 종류의 물질을 탐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단 유망한 
약효 성분을 찾아냈다 해도 그 성분을 분석하고 쥐, 토끼, 개, 원숭이 등 수많은 동물 실험을 반복해서 약리 작용과 독성. 催奇形性
(기형 동물 생성 여부)을 수대에 걸쳐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을 수없이 되풀이하여 약제의 유효성과 안전성
을 확인하는데, 결국 개발에서 발매까지는 평균 10년의 세월과 약 600~9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둘째, 한 가지의 의약품 개발에 10년, 600~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될 수 있
는 한 큰 시장, 즉 세계 시장을 겨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의료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처럼 의약품 기업은 이미 오래 전부
터 다국적화하여 왔는데, 이는 치솟는 연구 개발 비용의 회수라는 견지에서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정부 승인을 취하고 동시에 발
매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이 구미의 의약품 기업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되었으며 일본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2-M26-002.HTM (16 / 21)2006-05-18 오전 10:11:22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2-M26-0024-01.GIF


과학기술정책동향 Vol. 2 No. 41 : 1992. 10. 30 002

의 의약품 기업도 현재 급속도로 다국적 화의 길을 달리고 있다. 

셋째는 특허 침해로 인한 경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긴 시일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 개
발형의 선진 의약품 기업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같은 의약품을 곧 이어 발매하는 후발 의약품 기업이다. 의약품은 성분만 알게 되
면 모방은 간단하다. 발매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의료상의 필요에 따라 그 성분이 공개되고, 이 성분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성분 함
량을 해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후발 기업은 약효 성분의 제조 cost만 고려하면 되며, 앞서 개발한 선진국의 기업이 지출한 막대
한 연구 개발 cost가 들지 않으므로, 후진국의 후발 기업은 보다 싼 값으로 후발 의약품을 발매하여 쉽게 한 몫을 잡을 수 있다. 물
론 의약품 자체에 대해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그 권리를 보호할 수는 있다. 사실, 세계의 선진 의약품 산업은 모두 특허 상표부문
을 쥐고 있고, 그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에 의한 보호도 최첨단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상표권에 의한 보호도 의약품과 같이 물질 성분으로 그 품목을 특정 지울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다지 유효하지는 않다. 

특히 선진국의 선발 의약품 기업에게 쓴잔을 안겨 주는 것은 선발 기업에게 요구된 정부 승인을 위한 모든 data가, 후진국의 후발 
기업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선발 기업가 어떤 의약품을 개발하였다고 하자. 그 의약품은 특허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허 취득 후 오랜 시간 동안의 약제화 개발 과정 때문에 남은 특허 기한이 짧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약제화 
개발 과정 중에 특허 기간이 끝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지적 소유권 보호로 인한 선진국의 화학 제품 특허 침해의 경제 
손실액은<표 11> 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1> 화학 제품 특허 침해의 경제 손실(1988년)

그러나 한편으로는「의약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보다 값싼 가격으로 새로운 의약품의 恩典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이 왜 
나쁜가?」라는 반론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의사에게 있어서는 이 논점에서 싼 의약품을 환영할 경향도 있을 수 있다. 개발 도상국에
서는 특히 그렇다. 이런 배경 하에서 연구 개발형 선진 의약품 기업의 이익 보호는 의약품의 개발비용의 沸騰, 특히 정부 규제 
data의 비용 부담의 증대와 의약품 기업의 다국적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4) 특허 licensing을 통한 세계화 

화학 기업의 특허 licensing은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크며, 또한 licensing은 화학 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
고 있다. Licensing은 대개 제품, 공정 기술 혹은 권리 부여등을 royalty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Licensing은 화학회사들의 연구 개발비 회수의 중요 수단의 하나이며, 소규모 접근 불가능한 국제 시장을 개척하게 하며, 相補的 
기술 정보를 획들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기 때문이다. 

Licensing을 통한 특허권 거래는 화학회사 간에 국내-국제적인 통상화되고 있으며 특히 공동 출자(eguity holding) 기업이나 보
조금 지급 회사간에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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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혹은 국가의 경쟁력의 지표로서 흔히 특허 출원수가 거론되곤 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큰데, 일본의 미국 
내 출원의 20%, 유럽 내 출원의 12%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특허출원 및 실행 제조의 차이에 의한 요소를 고려해 보면, 
예를 들어, 일본의 특허는 훨씬 좁은 범위의 청구가 많고, 발명 자체의 중요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특허는 좋은 지표라 할 
수 없다. 그 대신 특허 licensing은 기술 흐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정확한 기술 경쟁력에 대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들이 일본에 특허 licensing을 통한 기술 수출국이었다. 

미국, 독일, 영국의 경우, 전체 화학 관련 연구비의 20% 정도를 특허 licensing 

<표 12> 국내 합작 제약 기업 의약품 생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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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내 외국인 투자 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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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royalty나 사용료도 회수하였다. 상당 기간 동안 일본은 화학 관련 연구 개발비의 25% 이상을 특허 licensing에 투자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licensing한 특허를 이용하여 화학 공업을 건설하였고, 1989년 화학 기술의 수출 국가가 되었다. 일본 기업
들은 기술 도입을 줄이고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통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의약품 기업은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특허 licensing이 빈번한데, 그 이유는 각 나라의 의사들에게 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licensing을 통하여 기업은 외국산 약품을 自社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고, royalty를 지불하는 대신 판매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보다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나라에 직접 판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의 
의약품 판매량의 50%가 외국인 소유 특허에 의한 것인데 비해, 외국 기업 스스로가 판매한 것은 20%에 불과했다. 서방 기업들
은 현재 일본 내 직접 판매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Ciba-Geigy, SmithKline Beecham, Glaxo는 일본 내의 판매망 구축의 
선두로 나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의약품 기업도 직접 판매를 통해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현재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Cardizem, 
Pepcid, Cefocid 등이 미국회사인 Marion, Merck, Pfizer의 상표를 붙여 판매되는 것이며, 조만간 일본 자체 상표를 붙여 판매하
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 나라에도 많은 수가 진출한 상태이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맺음 

보호주의(protectionism)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의 세계화는 국가 또는 기업간의 협력적 상호 의존을 통해 기술의 확산과 신제
품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화 경향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현재 기술 개발 활동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인 규범을 설정하는 중에 있다. 이 규범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문제점들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효과, 국제 정보 시스템의 보안성(security)문제, 국제 기술 표준화 문제, 지적 소유권 문제, 제3세계 국
가들에 대한 파급 효과의 분석과 협력 관계의 확립 등이다. 

화학 산업에서는 이 새로운 규범에 의거한 선진국 화학 기업의 압박 공세가 화학 물질의 지적 재산권, 특히 물질 특허를 둘러싸고 
날로 거세어져, 향후 몇 년 안에 상당 부분의 화학 산업이 존폐의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흔히 개발 
도상국에서는 지적 소유권의 보호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 체화된 우수한 기술은 선진국의 기업체에 독점되어 있으므
로 지적 소유권은 자국 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 개발 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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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지적 소유권 제도를 정비하면 선진국 측에서부터 원활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진국 측에 지불하는 royalty는 
수탈이 아닐 수도 있다. Royalty를 지불한다 해도 기술 이전을 받아 산업을 일으키고 생산성을 올리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또
한 지적소유권 제도가 미비하게 되면 모방만이 횡행할 뿐 국산 기술 개발에의 인센티브가 시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세계화 전략에 따른 외국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해 무조건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선진국 기업들의 세계화 전략에 따른 외
국 자본의 직접 투자에 대해, 투자 유치 분야를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유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 개
발 활동이 국내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기술 이전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화학 공업의 선진화를 통한 화학 공업의 구조개선 및 고도화의 실현이 요구되는 국내 상황에서 물질 특허제도의 도
입과 국내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국내 기술력 확보에 대한 연구 개발 기반 구축이 지연될 경우, 국내 화학 공업은 선진 외국 기술
에의 예속화가 우려되고, 관련 산업 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국제수지 개선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화학 공업에 대한 육성 계획
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국내 화학 공업, 특히 신물질 창출 능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밀 화학 산업체가 직
면하고 있는 주변 기술 낙후에 따른 생산 구조의 취약, 생산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과당 경쟁 및 유통 질서의 문란, 기술 개발 전
문 인력의 부족,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른 수출 경쟁력 및 해외 정보 수집 능력의 취약등에 대한 집중 개선이 없이는 세계화를 통하
여 날로 거대해져 가는 선진국의 기업들에 대항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신물질 창출은 막대한 연구 개발이 소요되며 제품의 
수명이 짧아 투지 리스크가 크기에 현재 우리 나라의 기업과 같은 영세한 상황에서는 과감함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
내외 시장 규모가 크고 우리의 기술 능력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함으
로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결국, 신물질 개발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면, 신물질 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기간 연구 시설인 공동 시약 센터, 스크리닝 센터, 독성 시험 센터, 임상 시험 센터, 포장 시험 센터 등의 기간 연구 시설의 설치 운
영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효과적인 개발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고유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돌파(breakthrough) 기술개발의 위험성과 막대한 연구비에 대한 회의가 고조되면서 기술 융합에 의한 기존 기술의 
개선이 부각되고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진 기업들에서는 이미 정밀 화학 분야에 생물 공학을 도입하는 기술이 크게 확대
되고 있다. 현재의 의약품, 식품, 농산물, 에너지 분야에서, 2000년대에는 화학 제품 대체 에너지, 환경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실용
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생물 공학에 의한 정밀 화학 제품의 개발은 기존의 화학적 방법에 의한 개발에 비하여 생산 공정
의 효율화에 의하여 제품의 가격을 내릴 수 있고, 새로운 생리 활성 물질을 창출한 수 있으며,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 문
제에 대해 화학 산업계가 살아남을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주석 1)동향분석 연구실,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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